
춘천MBC의 새로운 사장은 춘천MBC 생존의 마지막 기회다!

 2021년 1월, 전국 15개 지역사를 이끌 새로운 지역사 사장이 선임된다. MBC 
전체를 좀 먹었던 지난 적폐사장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춘천MBC 역시 무능
한 사장으로 회사의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. 언론노조에서 발표한 언론장악 부
역자 명단에 오른 사장부터, 소위 ‘메롱 사건’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드
러냈던 사장은 회사를 상대로 수 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, 방송 사고
를 은폐하고 자격미달인 보직자 임명으로 주요 부서 국장의 중간평가는 물론 
사장 본인의 중간평가도 받은 사장이 춘천MBC 사장의 현주소다. 춘천MBC 사
장은 개인 이력의 마지막 줄이 아니라, 춘천MBC 새 출발의 소중한 첫 줄이다.

 능력이 최우선이다
 이번 공모에 사장자격요건은 없다. 근속연수에 의한 연공서열도, 인사적체 해
소를 위한 보은인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. 사장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
힘을 갖춰야 한다. 권한만 앞세우기보다는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, 희생을 강요
하기 보다는 스스로 희생할 줄 알며, 더 나은 의견을 낼 자신이 없으면 더 나
은 의견에 귀 기울여야한다. 사장의 모든 능력은 춘천MBC 발전과 직결되며 
그 결과로 평가받아야한다. 

 지역을 알아야한다
 지역MBC 사장은 지역민과 지역사 구성원의 정서를 알아야한다. 회사 방송권
역인 춘천, 홍천, 화천, 양구, 인제, 철원을 두루 알지 못하고 떡 하니 하늘에
서 떨어져 춘천에 도착하면 ‘낙하산 인사’가 된다. 춘천을 ‘급습하여 점령’할 
계획이 아니라면 지역을 고루 잘 아는 사람이 지역방송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, 
회사 경영도 잘 하지 않겠는가? 몇 날 며칠이 걸리든 지역을 알고 지원하라. 
춘천에 내려와서 지역 공부할 시간을 내어 줄 만큼 회사가 여유롭지 않다.

 임원추천위원회에 바란다
 임추위는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지난 투쟁의 소중한 결과물이다. 지역사 사장
선임의 최종 결정은 MBC사장의 권한이지만, 임추위가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
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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